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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이 각광을 받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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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최고 간부 부하인 김영철이 미국에 왔습니다. 미북 정상 회담의 마지막 단계의 준비 작업차 온 것이겠지요. 김영철이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올림픽에 와서 과분한 환대를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연평도 포격범이자 천안함 폭침을 총 지휘한 살인마로 인정되는 그가 대한민국과 미국을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혈압이 오르는 사람은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 당시 그의 방남을 항의하는 시위가 여러 곳에서 있었지만 그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과분한 화대를 받는 모습을 대부분의 국민은 분노를 느끼며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북한 고위 인물이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Mike Pence)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떼 통쾌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창에사 외빈들을 환영하는 만찬 장에서 김영철과 마주보도록 마련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을 채 재빨리 자리를 떠버린 펜스 부통령은 “왜 김영철을 피했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피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무시한 겁니다.”는 응답은 한국민과 미국민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김영철이 얼마나 김정은의 신임을 받고 있는지는 그가 감정은의 네 번의 외국 정상과 회담했을 때 모두 동석한 점을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번의 정상회담과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 (習近平) 과의 두 번 정상 회담을 말합니다. 금년에 72세인 김영철은 북한의 4성장군이고 정보 총책임자입니다. 그는 2010년에 천안함을 폭침시켜 50명의 한국 군인을 살해 했고 2014년에는 일본의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를 핵킹한 배경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문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이 된 것입니다. 방문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그는 뉴욕 외의 지역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그가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왔다 하니 그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워싱턴 디 시에 온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방문 제재를 플어줄려면 애당초 왜 그를 방문제재에 포함했는냐는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만날 미국측 인사는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오 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북 정상 회담은 최후의 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00년 10월에 미국과 북한이 화해무드에 젖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북한군 총수 조명록을 워싱턴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조명록은 완전 군복을 입고 백악관에 들어 갔었습니다. 조명록은 미국 방문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김정일은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 윌리암 코헨 (William Cohen)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방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클린턴 대통령도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마델린 올브라이트 (Madeleine Albright)를 평양에 보냈었습니다. 그 때가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 말에 가까운 때였기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중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 위하여 지나치게 서두른 외교행위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 후 2009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던 두 명의 한국계 미국인 여기자를 석방시켜 미국으로 데려온 공적을 남겼습니다. 적대적 국가 간에 화해하고 대표들이 상호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으나 하필이면 살인마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김영철을 북한의 특사로 미국에 보냈어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끝
